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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�������KT노동조합은 4월 12일(수) 10시, 6층 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‘청년위원회 발대식’을 갖고 11명의 청년위원을 위촉했다. ��KT 노동조합 청년위원회 신설은 제14대 위원장 선거 당시 공약 사항으로, 기성세대와 2030 청년세대 조합원의 간격을 좁히고 청년세대 눈높이에 맞는 노동조합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이루어졌다. ��▲청년노동자의 권리향상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제안 ▲청년조합원 조직 확대 및 간부육성 ▲청년조합원의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▲청년노동자 관련 단체와의 연대교류와 함께 2030세대 조 합원의 요구와 여론 파악이 주 사업이 될 계획이다. �청년위원 공모 및 추천 통해 구성…2030조합원의 요구, 집행부에 가감 없이 전달할 방침 ��최장복 위원장은 이날 “기회의 평등에 갈망하는 청년 조합원의 고민과 불만을 잘 알고 있다”고 전제한 뒤 “노동조합을 이끌어가는 위원장으로서 2030세대의 가감 없는 의견을 듣고 싶은 열망이 강하지만 많은 분들을 만나 뵙기에는 한계가 있었다”고 소회했다.��위원장은 이어 “마음의 벽을 허무는 가장 좋은 정도(正道)는 대화와 소통”이라며 노동조합이 정체되고 획일적이라는 일부 조합원의 오해를 불식하고, 청년세대가 인정할 수 있는 눈높이에 맞는 정책의 수립을 위해 여러분이 가교 역할을 해달라”고 당부했다. ��한편 청년위원회는 지난 1월 소식지를 통해 본사 4대 사옥기준 각 부문, 실, 본부별 운영위원을 11명 이내로 공모 및 추천을 받아 구성하였으며, 향후 노동조합 상무집행위원회와 각 실, 처, 국과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갖고 조합원 요구, 건의사항 등 피드백을 수행할 계획이다. �����





KT노동조합 ‘청년위원회’ 발대식 �위원장, “노조 미래는 청년세대에게…눈높이 정책 발굴하겠다”�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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